
2018 제6차 충남미래연구포럼 개최 결과 

’18. 8. 24.(금)
〈 포럼 개요 〉

◇ 때 ･ 곳 : 2018.8.24.(금)11:00∼17:00/서울 희망제작소, 성미산마을  

◇ 참  석 : 총 15명

  - (충남연구원) 송두범, 홍원표, 송영현, 박춘섭, 전지훈, 이홍택, 정봉희, 

                 전춘복, 강수현 9명

  - (희망제작소) 김제선 소장 및 3명

  - (성미산마을) 서울혁신로드 코디네이터 조준영 및 3명

◇ 주  제 : 시민참여형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사례 

조사(희망제작소 및 서울혁신로드 현장체험)

□ 주요내용

  ① 시민참여형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

  ❍ 우리나라 연구집단의 문제의식

   - 한국 연구자 집단은 지식생태계네트워크와 형식적 권위속에서 연구집

단의 시민생활현장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, 시민적 필요의 의제화

가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

   - 관주도 연구집단에서 민간인 대기업의 연구집단으로, 그리고 시민주

도 연구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, 현재는 전반적인 연구계가 침

체되어 있음

  ❍ 사회혁신과 희망제작소의 대안

   - 서울시 민선 5,6기 박원순 서울시정의 공식 주요 정책기조는 마을 만들



기, 포괄적 청년정책, 사회적 경제정책, 공유도시정책, 에너지 자립마을 

정책 등 ‘사회혁신’이라는 이론적, 정책적 프레임을 기반하고 있음

   - 국책연구원 및 대기업연구소, 학계 등에서는 사회혁신에 대한 이론적, 

정책적 연구를 수행해오지 못함

   -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 정책을 소개하고, 개발 및 연구하며, 실제 자

치구 현장에 직접 실험하는 역할을 수행해 옴.

   -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이 부상하고 시민들의 어려

움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때, 시민사회 싱크탱크들이 중요한 

역할을 수행하게 됨

  ②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: 성미산마을 공동체 사례

  ❍ 성미산마을은 도시지역의 크고 작은 생활문화 관계망을 의미

   - 도시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힘들었던 부모들이 모여 전국 최초로 공동

육아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음

   - 이후 생활협동조합, 반찬가게, 어린이집, 대안학교, 마을축제, 카페, 마

을극장 등 크고작은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이 

확립되었고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 중임

   - 마을 네트워크, 교육, 경제, 문화, 생태환경, 주거 등 각 분야에서 마

을을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고 있음

  ❍ 성미산 마을은 20여년에 걸쳐 형성된 지역공동체 문화를 기반으

로 다양한 조직들이 형성·운영되고 있는 독특한 지역생태계임

   - 2회에 걸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간 사회적 자본이 형

성되었으며,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표출된 

것임

   - 성미산 마을 구성원들은 주민들간 별칭 사용, 마을 축제, 성인식, 조

직간 상호거래 등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·발전

 



 ③ 충남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

  ❍ 희망제작소의 오픈소스 플랫폼 현장연구

   - 다양한 지식체계와 데이터들이 개방되고 누구나 접속 가능하게 되면

서 전문 연구자 중심의 지식독점체계가 변화하고 있음

   -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생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및 행복증진으

로 변화하면서 현장 적용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 

   -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연구방법과 이론의 중요성보다는 주민의 삶

과 현장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의 연구들과 일반주민에 의한 연구수행

이 가능한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으며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기능을 

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임

   - 충남연구원도 충남도민 삶의 질 향상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

분적으로 도민수요기반의 현장연구사업 분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

으며 단순 도민에 의한 연구결과물 도출이 아니라 도와 협의를 통한 

정책입안으로까지 제도화하는 실천적 계획이 필요함

  ❍ 충남연구원이 도민참여연구 플랫폼 역할 수행 

   -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정을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도

정의 수혜자인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보다, 충남도나 

시군 공무원들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할 

필요가 있음. 

   - 급변하는 도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남연구원내 도민연구

를 지원하고, 도민이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간이 

마련될 필요성이 있음.

   - (가칭)충남도민연구실을 설치하여 도민이 제안한 과제의 완성도를 높

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원을 배치하고, 도민이 직접연구할 수 있

는 연구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

행복을 위한 도민참여 연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발상의 

전환이 필요함.

    - 신임 원장의 취임시 도민참여연구플랫폼 역할 및 구축필요성에 대하



여 건의함..

  ❍ 시민들이 연구문제를 직접 제기하고, 해결방안을 도출하며, 연구자원

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충남

도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전략 수립 필요

   - 충남연구원의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

록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,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구원에서 연구활

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마련 필요

   - 단, 특정 시민집단의 중심의 연구결과 도출 시 공공성 저해될 수 있

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

   - 또한 개별 시민연구자, 민간연구소, 공공연구소 간의 거버넌스 수립 

방안 모색 필요

   - 관이 중심축이 되어 고민하고, 기획하고 나아가 활용하는데 그친 기

존 연구를 충남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, 기획하며 또 정책으로 활용 

함에있어 문제점도 같이 발굴한다면 ‘살아있는 정책’이 될 것이고, ‘살
아있는 연구’가 될 것임. 이에 도민들은 도정(시정), 충남연구원에 대

한 만족도도 제고되는 기회가 될 것임

  ❍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성미산마을

   - 성미산 마을의 사례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상호성

의 힘으로 해결하고 관계속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

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작동하는 현장을 보여줌

   - 성미산 마을의 형성과 발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공동의 욕구를 

가진 사람들의 집단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충족하며 

후대와 주변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의 실마리를 확인

   - 마을 공동체와 이에 기반한 주민의 삶은 공공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

이 아니며 주민 스스로 공동의 욕구를 발견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공

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의 활동공간제공이나 둥지내몰

림 현상의 억제 등과 같은 간접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할 것임



  ❍ 충남지역에 성미산 마을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핵심은 공동체 

문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식임

   - 단순히 그들의 활동을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, 그들이 공동육아, 생

협, 식당 등을 해야만 했던 지리적 환경과 그들이 조직을 결성할 수 

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
   - 지역사회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욕구를 충족하는 요

인(성미산마을의 경우 공동육아)이 있어야 하며, 양호한 조건을 부여

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기 보다는 타깃 대상들의 공통욕구에 

맞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함. 



□ 활동사진

 


